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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18시간이상 가족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상태임에도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

는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에 포함된 여성을 표본으로 이변량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의

취업여부와 피고용·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3차년도(2000)자료를 연결하여 1998년에 취

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기간경과과정을 통해 노동공급이 변화했는지를 노동시장퇴장, 근로시간증가,

근로시간감축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되는 결혼 및 자녀보육이 자영업선택 및 노동시장퇴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영업이 노동시장퇴장과 근로시간감축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어린 자녀의

존재와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여부는 여성의 취업선택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지만 자영업선택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결혼과 어린 자녀수의 증가는 노동시장퇴장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지

만 근로시간감축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자영업은 노동시장퇴장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지

만 근로시간감축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이 근로시간대의 조정이 용

이하다는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Ⅰ. 문제제기

자영업주가 우리 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3.9%, 1988년 31.1%, 1996

년에 27.9%로 약간씩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1996년에 멈추고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여 1997년

28.3%, 1998년과 1999년에는 28.8%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나라 자영업주의 비율은 다른 OECD 국

가의 자영업주 비율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최근의 몇몇

국내 연구들(류재우·최호영, 1999; 김우영, 2000; 금재호·조준모, 2000; 안주엽, 2000)은 자영업주

가 되는 결정요인들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자영업에 대한 대부분의

외국연구들도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자영업주에 대한 연

구와 정책상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영업에 대한 연구와 정책수립이 갖는 의

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영업(self- employment)은 노동시장에 실업 또는 잠재적인

차별(potential discrimination)이 존재할 때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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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또한 연구와 정책설정의 측면에서 볼 때, 자영업은 빈곤에서 탈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서 간주되어 왔다. 둘째,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은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는 혁신

(innovation)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셋째, 임금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근로환경과 다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상사의 감독이 없다든지, 일에 대한 동기에서 임금근로자와

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시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제한점으

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 자영업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여성 자영업주의 특성은 남성 자영업주의 특성과 상이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남성 자영업주만을 실증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였거나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비교하여 설명하였

다. 자영업의 경우 성별비교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특성의 하나는 소득에서 발견된다. 자영업 남녀

간의 근로소득의 격차는 임금근로자 남녀간의 근로소득의 차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측면에서 낮은 생산성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며,

둘째는 여성 자영업주는 남성 자영업주와 다른 이유로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보는 측면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여성 자영업주의 자영업 선택에 근로시간의 유연성(time flexibility)이 커다란 동기로

작용을 하여 자녀양육 등과 관련하여 가사노동에서의 시간요구 (time demand)가 많아지는 시기에

여성 자영업주는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증가함으로써 시간제약을 조정

하고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병립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미국의 몇몇 연구들은 Gary Becker (1981, 1985)의 시간제약과 시장노동과 가사노동간의

비교우위에 의한 시간분배에 근거하여 결혼 및 자녀양육과 기혼여성 자영업주의 시간당 근로소득

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Hundley, 2000). 이러한 연구들은 근로시간의 조정이 보다 유

연한 기혼 여성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남성 자영업주와는 달리 결혼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족

의 크기 또는 가족구성의 변화가 있을 때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고 하였

다. 근로시간의 감축은 시간당 근로소득에 반영되어 자녀양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어린 자녀의 존

재 및 어린 자녀의 수는 시간 당 근로소득에 음의 효과 (negative effect)를 가져오고 있음을 입증

하였다.

근로시간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나라와 같

이 근로시간이 길고 (노동부의 1999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근로자의

주당 평균은 정상근무와 초과근무를 합하여 47.3시간이다.), 풀타임(full- time)근무와 파트타임

(part - time)근무로의 전환이 자유롭지 않고 근로조건상의 제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노동공급의 양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결혼과 자녀출산 및 양육의 시기에 해당하는 30∼39세 우리 나라

여성들의 취업자장애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양육이며 (통계청, 사회통계조

사, 2000), 여성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출산을 전후하는 30∼34세에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 우리 나라의 경우 1998년 1차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사용한 금재호·조준모(2000)의 연구에서는 자영업 남

성과 자영업 여성의 소득비가 1:0.526으로 이는 임금근로 남성과 임금근로 여성의 소득비율인 1:0.605에

비해 여성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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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통계치에 의하면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5)에 의하

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84.5%가 비경제적인 이유로 파트타임을 선택하였고,

비경제적인 이유 중 자녀양육 및 가정일과 관련된 이유로 파트타임을 선택한 비율이 31.5%로 파악

되었다. 자녀양육시기에 있는 연령층으로 세분화한다면 이러한 비율은 더 높게 파악될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자영업이 임금근로와 비교하여 노

동시장퇴장의 퇴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

인 목적으로는 첫째, 「한국노동패널」1차년도(1998)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 및 자녀보육과 같은 여

성노동공급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되어온 특성들이 여성의 취업선택과 자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노동패널」1차년도(1998)와 3차년도(2000) 자료를 이용하여 기간경

과 과정에서 결혼이나 출산 및 어린 자녀수의 변화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노동시장 퇴장으

로 영향력을 갖는지 또는 근로시간 감축으로 영향력을 갖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노동공급 및 기간경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연속에 자영업 선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

와 관련된 정책상의 배려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주라는 용어는 유급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이 없는 자

영업자와 18시간이상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2). 류재우·최호영(1999)의 연구에서도 지

적되었듯이 여성의 경우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자영업 결정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고용주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간에 구분을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검정되어질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자녀의 존재와 수는 여성의 취업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타인의 도움여부는 앞에서 설정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

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어린 자녀의 존재와 수는 근로시간대의 조정이 보다 용이한 자영업선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첫 번째 가설은 기간경과 과정의 분석을 통해 검증될 것이

다. 자녀출산 및 어린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노동시장퇴장에 양의 효과를 가지고 근로시간 감축은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은 노동시장퇴장에는 부의 효과를

근로시간 감축에는 양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여성자영업주에 대한 연구가 드문

우리 나라의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영업선택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가한다

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에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창업에 대한 연구로

연결되어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설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경제활동인구연보는 자영업주를 유급 종업원의 존재여부에 따라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였고 류재

우·최호영 (1999)은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지칭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자 또는 순수자영업자로, 이에 고용

주를 포함하는 용어를 자영업주로,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것을 자영근로자 또는 자영부문 종사

자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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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직업 및 직업환경과 관련된 특성, 인

구통계학적 특성,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하였고 자영업선택의 이유 (예를 들어 직장에

서의 자율성)는 자료상의 한계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남성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김우

영(2000)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으로 음의 효과를 갖는 첫 직장, 미혼과 양의 효과를

갖는 이전직장의 자영업유무, 부친의 자영업유무, 연령을 발견하였다. 재취업의 확률에 대한 안주

엽(2000)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자영업을 통한 재취업의 확률은 대졸이상,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낮았고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재우·최호영(1999)의 연구는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세분화하고 이를 다항로짓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학력은 고용주가 되는 확률에는 정의 효과, 자영자가 되는 확률에는 음의 효

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연보의 통계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시간제 근

로자의 비중은 특히 여성자영업주에 있어서 비율이 매우 낮아 신축적인 노동시간의 선택이 가능하

다는 전제하에 노동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잠재 근로자들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라고 것을 지적하였다.

자영업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에 초점을 둔 Hundley (2000)의 연구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결혼 및 자녀양육 등으로 가정생산에 대한 시간요구가 증가할 때 보다

용이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득의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가정생산

시간과 시장근로시간의 상호교환을 분석한 Hundley (2001)의 연구는 자영업에서의 근로시간 유연

성은 가정생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때 시장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가정생산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로 인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영업여성의 근로소득

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유연성은 노동시장퇴장에 부의 효과를 미

치고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Ⅲ. 분석자료 및 기초분석

1. 「한국노동패널」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1차년도 자료(1998년)과 「한국노동패널」3차년도

자료(2000년)를 이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구를 추출하고 각 가구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개인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용자료와 개인용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1998

년 1차년도 자료는 5,000가구와 13,738개인을 포함하고 있고 3차년도 자료에는 신규표본을 포함하

여 4,256가구와 11,204 개인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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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표본에 대한 설문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에 따른 취업여부, 근로형태, 현재일자리의

특성 및 이전 일자리의 특성, 근로소득, 근로시간,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와 학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가구표본에 대한 설문은 가구원의 구성 및 연령, 가구의 총 소득, 자녀보육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표본의 선택

본 연구의 표본은 연구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취업·미취업과 피

고용·자영업선택에 관한 연구에 이용된 표본은 1998년에 조사된 응답자로 본 연구가 여성의 취업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세에서 55세 미만의 여성으로 한정하여 4,676명이 선정되었다.

둘째, 1998년과 2000년의 두 기간사이에 기간경과과정상의 노동공급에서의 변화, 즉, 노동시장퇴장,

근로시간의 감축, 근로시간 증가(변화 없음 포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998년과 2000년 두 기간에

모두 응답하고 1998년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표본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표본은

1,610명으로 나타난다.

3. 표본의 기초분석

여성표본의 특성은 취업여부와 피고용자·자영업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여부와 취업상태가 임금근로자인지 비임금근로자인지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자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주인 고용주와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주인 자

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영업자라고 지칭하며 18시간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도 이에 포함한다. 20

세 이상 55세 미만의 여성 중 1998년에 미취업인 여성은 전체의 55.1%, 임금근로자는 28.3%, 이하

자영업자는 16.6%로 미취업 전체 여서의 1/ 2을 약간 넘고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여성 중 37%정도

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통계청의 1998년 총계치인 42%(한국노동연구원, 2001)보다 약간 낮은 수

준이다.

집단별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미취업여성의 63%정도가 20세∼29세로 비교적 젊은 층이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령층의 비율은 임금근로자여성에서도 비교적 높아 41%정도

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여성의 연령구조는 미취업이나 임금근로자의 연령구조와 상

이한 점을 보여 30세∼39세가 37%이고 40세∼49세가 43%정도로 연령층이 높은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영업자여성 중 40대의 높은 비율은 미취업 또는 임금근로자 중 40대인 여성의

비율에 비해 16%∼19%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와 관련된 특성을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은 미취업여성의 경우

15.5%으로 임금근로자여성이나 자영업자여성의 경우에 비해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현상은 2세∼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여 임금근로자 여성집단이나

자영업자 여성집단에 비해 미취업 여성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보육의 보조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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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취업·피고용·자영업별 표본의 기본적인 특성 (N=4,676)

미취업

(N=2,579)

임금근로자

(N=1,322)

자영업자

(N=775)
범주형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연령 20∼29세 840 (62.6) 538 (40.7) 71 (9.2)
연령 30∼39세 876 (34.0) 362 (27.4) 288 (37.2)
연령 40∼49세 604 (23.4) 348 (26.3) 329 (42.5)
연령 50세 이상 259 (10.0) 74 (5.6) 87 (11.2)

학력

고졸 미만 664 (25.7) 357 (27.0) 384 (49.6)
고졸 1,214 (47.1) 554 (41.9) 277 (35.7)
대졸 미만 376 (14.6) 171 (12.9) 52 (6.7)
대졸 이상 325 (12.6) 240 (18.2) 62 (8.0)

2세 미만 자녀의 존재 400 (15.5) 72 (5.5) 39 (5.0)
2세∼6세 미만 자녀의 존재여부 598 (23.2) 150 (11.4) 111 )14.3)
6세∼12세 미만 자녀의 존재여부 624 (24.2) 249 (18.8) 205 (26.5)
12세∼18세 미만 자녀의 존재여부 668 (25.9) 415 (31.4) 328 (42.3)
자녀양육의 보조자 존재여부 80 (3.10) 119 (9.0) 16 (5.9)
남편 없음 562 (21.8) 591 (44.7) 105 (13.5)
남편의 취업

임금근로자 1316 (55.0) 587 (55.0) 137 (20.0)
자영업 622 (26.0) 229 (21.4) 470 (68.6)
남편이 없거나 무직 453 (19.0) 252 (23.6) 78 (11.4)

모친의 자영업 여부 126 (4.9) 75 (5.7) 78 (11.4)
첫 번째 직장 - - - 552 (41.8) 297 (38.3)
이전직장의 자영업 여부 - - - 63 (4.8) 72 (9.3)
대도시 1588 (61.6) 813 (61.5) 411 (53.0)
주택소유 1500 (58.2) 743 (56.2) 445 (57.4)

연속변수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가구의 총소득 (1달) 163.9 (159.6) 106.9 (138.2) 126.9 (113.2)
남편의 근로소득 (1달) 118.3 (121.2) 91.2 (85.2) 103.3 (104.7)
금융소득 (1달) 5.2 (27.1) 2.3 (15.3) 2.8 (17.6)
자산소득 (1달) 4.2 (30.8) 2.3 (20.8) 2.4 (18.6)
이전소득 (1달) 2.1 (11.6) 1.0 (7.3) 0.7 (6.2)
기타소득 (1달) 11.1 (94.2) 7.9 (77.7) 2.8 (33.1)
주당 근로시간 (1998) - - - 48.4 (15.2) 61.4 (25.4)
기타소득 (1달) 11.1 (94.2) 7.9 (77.7) 2.8 (33.1)

주: 「한국노동패널」1차년도와 3차년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에 20세∼55세 미만이며 취업상태에

있고 1998년과 2000년에 응답한 여성표본을 사영하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9.4시간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63.3시간으로 증가한다.

자료: 「한국노동패널」1차년도(1998) 조사자료. 표본은 1998년에 20세∼55세 미만이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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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미취업 여성집단에서는 3%이고 임금근로자 여성집단에서 높아 9.0%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와 관련된 변수를 통해 어린 자녀의 존재여부와 보조자의 존재여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연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과 관련된 특성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가구의 총 소득과 남편의 근로소득은 미취업 여성집단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가구 총 소

득수준은 더 낮고 남편의 근로소득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선택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는 부모의 자영업여부와 이전 직장의 자영

업 여부는 임금근로자 여성집단에 비해 자영업자 여성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자영업의 결정요인에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노동공급의 변화에 대한 기초분석

여성의 노동공급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998년에 취업하고 있는 임금근

로자와 자영업자가 2000년에 계속 취업상태에 있는지 또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는지, 계속 노동시

장에 있다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2>에는 1998년에 임금근로자(또는

자영업자)가 2000년에 노동시장에 퇴장한 것으로 나타나는지, 근로시간을 감축하거나 증가 (변화

없음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지의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1998에 취업상태에 있고 1998년과 2000년에 응답한 여성은 1,610명이며 이 중 1998년에 자영업에

종사한 여성은 38%, 임금근로자인 여성은 62%이다. 임금근로자 중 계속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는

비율은 71%이고 자영업자 중 계속 자영업자로 남아 있는 비율은 76%로 계속 같은 취업상태를 유

지한 비율은 자영업자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비율은 1998년

취업여성 중 21%로서 5명 중 1명이 2년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임금근로

자와 자영업자를 비교하면 자영업자에서 월등히 낮아 전체 퇴장한 여성 중 27%로 이는 임금근로

자가 퇴장한 비율의 1/3수준이다.

2000년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전체여성 중 근로시간을 감축한 비율은 33%이고 근로시간을 증

가(변화 없음 포함)한 비율은 46%로 이는 1998년∼2000년의 경기회복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노동시간을 감축한 여성 528명 중 1998년에 임금근로자였던 여성의 비율은 자영업자의 비율보

다 약간 높아 54%이다. 그러나 취업상태의 변화로 인한 근로시간 감축을 제외하고 동일한 취업상

태에서 근로시간의 감축을 살펴보기 위해 계속 임금근로자 또는 계속 자영업자인 여성만으로 근로

시간 감축의 비율을 비교하면, 임금근로자로 계속 일하는 여성 중 근로시간을 감축한 비율은 700

명 중 39%이고 자영업자로 계속 일하는 여성 중 근로시간을 감축한 비율은 472명 중 46%로 자영

업자의 경우에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유연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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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98년과 2000년간의 기간경과 과정: 노동시장퇴장·근로시간감축·근로시간증가

1998년

자영업여부
2000년 취업상태 빈도 노동시장퇴장

근로시간의 변화

감축 증가1)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700 (70.6) - - - 271 (51.4) 429 (57.5)

→ 자영업자 46 (4.6) - - - 16 (3.0) 30 (4.0)

→ 미취업자 246 (24.8) 246 (73.2) - - - - - -

소계 992 (100.0) 246 (73.2) 287 (54.4) 459 (61.5)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56 (9.1) - - - 26 (4.9) 30 (4.0)

→ 자영업자 472 (76.4) - - - 215 (40.7) 257 (34.5)

→ 미취업자 90 (14.5) 90 (26.8) - - - - - -

소계 618 (100.0) 90(26.8) 241 (45.6) 287 (38.5)

총계 1,610 (100.0) 336 (20.9) 528 (32.8) 746 (46.3)

주: 1)
변화 없음 포함

자료: 「한국노동패널」1차년도(1998), 3차년도(2000) 조사자료. 표본은 1998년에 20세∼55세 미만이며 취업상

태에 있고 1998년과 2000년에 응답한 여성.

5. 실증분석의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

본 연구는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결혼 및 자녀양육이 취업여성의 노동공급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은 1998년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령대 가변수, 학력 가변수, 남편의 특성을 반영하는 남편의 존재

여부와 남편의 취업상태 가변수 및 남편의 근로소득을 포함한다. 자녀의 연령 및 자녀보육의 보조

자 존재여부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및 시간사용이 보다 탄력적인 자영업 선택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녀의 존재여부와 연령을 반영하도록 2세 미만, 2세 이상 6세 미만, 6세 이상 12

세 미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의 존재여부와 어머니를 제외한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여부의

가변수를 포함한다. 여성의 직업과 관련된 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자영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지적된 모친3)의 자영업여부, 직장경험을 반영하는 이전직장의 자영업여부, 첫 번째 직

장여부를 포함한다. 가구의 재무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

3)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친의 자영업여부가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지적하였다. 본 연

구는 여성의 자영업 선택에 관한 연구이고 기초분석을 통해 모친의 자영업여부가 더 타당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친의 자영업 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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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의 세부항목인 금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주택소유의 여부를 포함하였고 취

업형태와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도시(광역시)의 거주여부를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여성 노동공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 여

성의 연령 가변수, 학력 가변수, 취업상태 가변수, 여성의 근로시간, 산업 가변수와 직업 가변수를

포함한다. 1998년과 2000년간의 변화를 반영하는 설명변수로는 남편의 근로소득의 변화, 가구의 총

소득의 변화, 6세 미만 자녀수의 증가, 결혼상태의 변화를 포함한다. 결혼상태의 변화를 포함하는

변수는 미혼에서 초혼, 결혼에서 이혼 또는 사별, 이혼 또는 사별에서 재혼의 세 가변수로 설정되

었다. 설명변수에 대한 개념정의는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Ⅳ. 실증분석

1.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가. 분석의 모형

여성의 취업여부와 자영업 선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채택한다. 만약 취

업상태에 있는 표본만을 사용하여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게 되면 그 추정치는 취업결정

을 무시함에 따르는 표본선택편기(sample selectivity bias)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두 결정에

존재하는 오류항의 진정한 상관관계가 영이 아닐 경우 취업결정의 별도 추정은 비효율적인 추정치

를 제공하는 반면 자영업결정의 별도 추정치는 편기된 추정치를 제공할 뿐이다. 또한 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종속변수 두 가지는 가변수로서 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Meng과 Schmidt

(1985)가 제시하였듯이 부분적 관찰가능성을 고려한 이변량프로빗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의

결합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결합추정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를 고려한 모형은

(모형식 1) Y* = Xα+ε

S* = Zβ+η

로 표현할 수 있다. Y*는 관찰 불가능한 취업여부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고 X는 취업을 선

택하는 요인들로 이루어진 설명변수의 벡터이며, α는 설명변수와 연관된 추정되어질 계수의 벡터

이며 ε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관찰 불가능한 Y*는 Y로 관찰 가능한데 Y는

Y = 1(Y*>0) 또는 Y=1 (취업), Y=0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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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되며 1(·)은 지수함수(indicator function)로 괄호 안의 조건이 성립하면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함수이다.

S*
는 관찰 불가능한 고용형태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고 Z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요인들로

이루어진 설명변수의 벡터이며, β는 설명변수와 연관된 추정되어질 계수의 벡터이며 η은 오차항

을 의미한다. 관찰 불가능한 S*
는 S로 관찰 가능한데 S는

S= 1(S*>0) 또는 S=1 (자영업), Y=0 (임금근로)

로 정의되며 1(·)은 지수함수(indicator function)로 괄호 안의 조건이 성립하면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함수이다. 오차항 ε과 η은 이변량정규분포를 따르며 두 오차항

의 상관계수는 ρ로 표현된다.

취업여부의 선택식을 추정하기 위한 설명변수에는 연령대 가변수(30∼39세, 40∼49세, 50세 이

상), 학력(고졸 미만, 대졸 미만, 대졸 이상), 2세 미만 자녀의 존재, 2세∼6세 미만 자녀의 존재, 6-

세∼12세 미만 자녀의 존재, 12세∼18세 미만 자녀의 존재, 자녀보육의 보조가 존재여부, 남편 없

음, 남편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피고용·자영업의 선택

식을 추정하기 위한 설명변수에는 연령대 가변수(30∼39세, 40∼49세, 50세 이상), 학력(고졸 미만,

대졸 미만, 대졸 이상), 2세 미만 자녀의 존재, 2세∼6세 미만 자녀의 존재, 6세∼12세 미만 자녀의

존재, 12세∼18세 미만 자녀의 존재, 남편의 고용형태 가변수(임금근로, 자영업), 가구의 총 소득,

모친의 자영업여부, 첫 번째 직장, 이전직장의 자영업 여부, 대도시(광역시)거주 여부, 주택소유여부

가 포함된다.

나. 분석의 결과

(모형식 1)의 추정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두 선택식에서의 오류항(ρ)은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두 결정의 독립성을 상정한 별도의 추

정은 비효율적 추정치이지만 편기된 추정치를 제공하게 되므로 반드시 두 선택결정을 동시에 고려

하는 이변량프로빗모형을 사용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1) 취업의 선택

취업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50세 이상의 가변수, 고졸 미만, 대졸

미만, 대졸 이상, 2세 미만 자녀의 존재, 2세∼6세 미만 자녀의 존재, 6세∼12세 미만 자녀의 존재,

12세∼18세 미만 자녀의 존재, 자녀보육의 보조자의 존재여부, 남편 없음, 남편의 근로소득, 금융소

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이다.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에 비해 50세 이상의 연령이 높은 여성은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난다. 학력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고등하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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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취업 및 자영업선택: 이변량프로빗모형의 결과 (N=4,676)

취업 대 미취업

(1=취업)

자영업 대 임금근로의 선택

(1=자영업)
연령 (30세 미만)

30∼39세 0.0204(0.0615) 0.897690.1066) ***

40∼49세 - 0.0306(0.0612) 1.0056(0.1133) ***

50세 이상 - 0.4221(0.0826) *** 1.0000(0.1609) ***

학력 (고졸)

고졸 미만 0.2020(0.0506) *** 0.2609(0.0782) ***

대졸 미만 - 0.1924(0.0646) ** 0.1006(0.1176)

대졸 이상 0.1756(0.0626) ** 0.0087(0.10160

2세 미만 자녀의 존재 - 0.8453(0.0782) *** 0.1744(0.1405)

2세∼6세 미만 자녀의 존재 - 0.4236(0.0581) *** 0.1106(0.1033)

6세∼12세 미만 자녀의 존재 - 0.1723(0.0569) ** 0.0695(0.0886)

12세∼18세 미만 자녀의 존재 0.1423(0.0464) ** 0.0039(0.0739)

자녀양육의 보조자 존재여부 1.1525(0.0897) ** - - -

남편 없음 0.3622(0.0701) *** - - -

남편의 근로소득 (log) - 0.0574(0.0096) *** - - -

금융소득 (log) - 0.1218(0.0217) *** - - -

자산소득 (log) - 0.0843(0.0235) *** - - -

이전소득 (log) - 0.2190(0.0305) *** - - -

기타소득 (log) - 0.0953(0.0203) *** - - -

남편의 취업 (남편이 없거나 무직)

임금근로자 - - - - 0.4260(0.0920) ***

자영업 - - - 0.8695(0.1005) ***

가구의 총소득 (log) - - - 0.0456(0.0190) *

모친의 자영업 여부 - - - 0.1108(0.1239)

첫 번째 직장 - - - 0.0024(0.0663)

이전직장의 자영업 여부 - - - 0.3496(0.1162) **

대도시 - - - - 0.1231(0.0641) +

주택소유 - - - - 0.1274(0.0649) *

상수 0.1683(0.0590) ** - 1.7479(0.1219) ***

- (Log- likelihood) 3930.850

Rho (ρ) 0.3860(0.1413)**

주: ***, **, *, +는 유의수준 0.001, 0.01, 0.05, 0.10을 의미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1차년도(1998) 조사자료. 표본은 1998년에 20세∼55세 미만이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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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미만이나 대학졸업 이상은 취업하고 있는 확률이 더 높고 대졸미만은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존재 및 연령구조와 관련된 영향력을 살펴보면 2세 미만 자녀, 2세∼6세 미만 자녀, 6

세∼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이 취업하고 있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12세∼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취업하

고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녀양육의 보조자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

성에 비해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자녀의 존재는 여

성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보조자의 존재는 여성의 취업을 용이

하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남편이 없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혼인 여성이 기혼에 비해 또한 남편이 있는 기혼여성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남편이

없는 기혼여성이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간주된다. 남편의 근로소득, 금

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이 적은 여성이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는 여성

의 취업이 경제적인 이유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2) 자영업의 선택

자영업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의

가변수, 고졸 미만, 남편이 임금근로자, 남편이 자영업자, 가구의 총 소득, 이전 직장의 자영업여부,

주택소유여부이고 대도시 거주여부는 10%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0세 미만의 여성과 비교할 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의 여성이 자영업을 선택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은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는 자영업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자영업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가한 여성은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이전직장의 자영업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자영업선택에 양의 효

과를 보이는 결과로 뒷받침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여성에 비해 자영업선택의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력으로 인해 임금근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거나 경력단절이후 임금근

로로 재 진입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자영업을 더 많이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편이 없거나 무직인 여성과 비교할 때 남편이 임금근로자이면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낮

고 남편이 자영업자이면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이 종사하

고 있는 자영업이 남편과 함께 일하는 가족기업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자영업 선택에서는 부모의 자영업 종사여부보다 남편의 자영업 종사여부가

더 의미 있는 영향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의 총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자영업선택의 확률이 높아지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여성의 자영업선택에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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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퇴장의 결정요인

가. 분석의 모형

노동공급의 변화는 노동시장에 계속남아 있는지,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는지, 만약 노동시장에 계

속 남아 있다면 근로시간을 증가시켰는지 감소시켰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결혼 또는 자

녀출산 및 자녀보육과 같은 사건(event )이 있을 경우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지 또는 근

로시간을 감축함으로서 노동시장에 계속남아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노동시장

에서의 퇴장, 근로시간 감축, 근로시간 증가 (변화 없음 포함)로 선정한다. 이러한 선택가능성에서

파생되는 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모형식 2) T 0 = T (근로시간 증가) = C0θ0 + μ0

T 1 = T (노동시장 퇴장) = C1θ1 + μ1

T 2 = T (근로시간 감축) = C2θ2 + μ2

C0 , C1, C2는 각 선택가능성에 관련된 독립변수의 벡터이며, θ0 , θ1, θ2는 해당변수의 계수벡터이

다. 관찰된 종속변수는, 만약 모든 k( j)에 대해,

T j > T k , j = 0, 1, 2

로 정의되며, 오차항들이 독립적이며 동일한 극한치 분포함수(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

고 가정할 경우 선택확률은 j = 0, 1, 2 에 대해

Pr[j를 선택] = ex p ( Cjθj i)
ex p ( Cjθj i)

의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이 되며, 이 모형은 θ0 = 0의 제약을 준 상태에서 최우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추정가능하다. 설명변수의 벡터 C에는 여성의 자영

업종사여부, 여성의 초기 근로시간, 연령대 가변수(30∼39세, 40∼49세, 50세 이상), 학력(고졸 미만,

대졸 미만, 대졸 이상),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 산업 가변수 9개, 직업 가변수 6개, 1998년과 2000

년간의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로는 남편 근로소득의 변화, 가구 총 소득의 변화, 결혼상태의 변화 3

개 가변수(미혼에서 초혼, 결혼에서 이혼/사별, 이혼/사별에서 결혼), 6세 미만 자녀수의 증가가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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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의 결과

(모형식 2)의 추정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Chi- squared test는 모형의 적합성을 지지해

준다. 근로시간을 증가(변화 없음 포함)한 경우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퇴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성의 자영업종사, 가구 충 소득의 변화, 결혼상태의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변

화, 6세 미만 자녀수의 증가, 산업에서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보건 및

기타, 직업에서 전문직·관리직이다. 여성의 1998년 근로시간, 연령 40∼49세, 고졸 미만은 10%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이다. 근로시간을 증가한 경우와 비교할 때 근로시

간 감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성의 1998년 근로시간, 산업에서 농·어·

임업, 직업에서 기술직, 사무직, 단순노무직이다.

자영업자인 여성은 임금근로자인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설과는 달리 자영업자인 여성이 근로시간을 감축시키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고 방향도 음의 방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인

여성은 임금근로자인 여성과 비교할 때 기간경과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은 낮지만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자영

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자영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재진입 포함)한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측

면은 자영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감축하지 않고 근로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근로조건

이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지도 않고 근로시간을 감축하지 않으면서도 기간경과 과

정을 통해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연령이 40∼49세인 여성은 연령이 30세 미만인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확률이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혼과 자녀보육이 집중되는 20대 후반, 30대를 지난 여성은 노동시장에

서 보다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경우

는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적인

상태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가구 총 소득의 변화가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구 총 소득이 증가하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노동시장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결혼과 자녀출

산 및 보육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어 미혼에서 결혼으로 혼인상태가 변화하거나 6세 미만의

어린 자녀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 가변수에서는 숙박·음식업에 비해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보건 및 기타는 여성의 노동시장퇴장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 직업에서는 서비스·판매

직에 비해 전문직·관리직이 노동시장퇴장에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초기(1998년) 근무시간은 노동시장퇴장에서는 10%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 근로시간 감축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이 높게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시간이

많았던 여성은 근로시간을 감축시킴으로서 노동공급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에서는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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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98년과 2000년간의 노동시장퇴장 또는 근로시간감축의 선택: 다항로짓분석 (N=1610)

노동시장퇴장

N=336

근로시간 감축

N=528
자영업종사 여성 - 0.5883(0.1808) ** - 0.2666(0.1711)
여성의 근로시간 0.2253(0.1189) + 3.0690(0.2502) ***
연령 (30세 미만)

연령 30∼39세 - 0.3006(0.2034) 0.1906(0.1930)
연령 40∼49세 - 0.4913(0.2264) + 0.0487(0.2084)
연령 50세 이상 - 0.3732(0.3314) - 0.0494(0.2941)

학력 (고졸)
고졸 미만 - 0.3552(0.1927) + - 0.2172(0.1720)
대졸 미만 0.2833(0.2634) 0.3305(0.2522)
대졸 이상 - 0.2138(0.2874) 0.1945(0.2615)

자녀양육의 보조자 존재여부 0.0504(0.2712) - 0.1350(0.2401)

두 기간의 변화

남편 근로소득의 변화 0.0004(0.0006) 0.0005(0.0006)
가구총 소득의 변화 0.0016(0.0007) * - 0.0001(0.0007)
결혼상태: 미혼→결혼 0.7536(0.3702) * - 0.1021(0.4312)
결혼상태: 결혼→이혼/ 사별 0.5617(0.6122) - 0.4836(0.7392)
결혼상태: 이혼/ 사별→결혼 0.8016(0.6267) 0.7587(0.6619)
6세 미만 자녀수의 증가 1.4671(0.3147) *** 0.3435(0.3632)

산업 (숙박·음식업)
농·어·임업 - 0.1400(0.4997) 1.0520(0.4217) *
제조업 - 0.3828(0.3067) - 0.1701(0.2981)
건설업 - 0.2109(0.5742) 0.4093(0.5385)
도·소매업 - 0.3748(0.2514) 0.1026(0.2260)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464(1.1134) ** - 0.6074(0.5492)
금융 및 보험업 - 0.8435(0.3995) * - 0.5957(0.3930)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0.5355(0.4385) 0.0176(0.3939)
교육서비스업 - 0.6011(0.3924) 0.0487(0.3753)
공공행정·보건 및 기타 - 0.7461(0.2967) * - 0.0545(0.2657)

직업 (서비스·판매직)
전문직·관리직 - 1.0079(0.4590) * 0.5032(0.3851)
기술직 0.0042(0.3292) 0.9369(0.3164) **
사무직 - 0.1719(0.2717) 0.8718(0.2605) ***
농·어업 및 기능직 - 0.2728(0.3129) 0.3786(0.3011)
장치·기계조작(조립) 0.0360(0.3746) 0.4791(0.3639)
단순노무직 0.2884(0.3086) 0.8553(0.3020) **

상수 - 1.2654(0.5555) * - 13.1935(1.1165) ***
Log- likelihood - 1471.316
Chi- squared 435.379***

주: ***, **, *, +는 유의수준 0.001, 0.01, 0.05, 0.10을 의미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1차년도(1998), 3차년도(2000) 조사자료. 표본은 1998년에 20세∼55세 미만이며

취업상태에 있고 1998년과 2000년에 응답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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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음식업에 비해 농·어·임업이면, 직업에서 서비스·관리직에 비해 기술직과 사무직이면 근로

시간을 감축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산업 및 직업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표 2>에는 산업과 직업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의 실증모형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산업

과 직업변수가 포함된 모형과 비교할 때 노동시장퇴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여성의 근로

시간 및 연령 40∼49세의 유의수준이 높아졌으며 (방향은 동일), 고졸에 비해 대졸이상이 노동시장

에서 퇴장하는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시간감축의 선택식에서는 연령 30세 미만에 비

해 연령 40∼49세, 50세 이상이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

시간단축에는 자영업보다는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더 유의한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Ⅴ. 결론

자영업주가 우리 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25%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이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기업에 무급가족종사자로 18시간이상 일하는 경우도 상당한 수이기 때문에 자영업주

에 18시간이상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여성 자영업주의 비율은 2000년 기준 19.7%에서

39.2%로 크게 증가한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상의 이러한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

영업 선택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의 선택에 대한 연구는 자영업

결정이 비자발적 선택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대의

조정 및 근로환경에서의 유연성이 보다 용이하게 적용된다는 장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자영업이 임금근로와 비교하여 노

동시장퇴장의 퇴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첫째, 「한국노동패널」1차년도(1998)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 및 자녀보육과 같은 여

성노동공급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되어온 특성들이 여성의 취업선택과 자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였고 둘째, 한국노동패널」1차년도(1998)와 3차년도(2000) 자료를 이용하여 기간경과 과

정에서 결혼이나 출산 및 어린 자녀수의 변화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노동시장 퇴장으로 영

향력을 갖는지 또는 근로시간 감축으로 영향력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부분적 관찰가능성을 고려

한 이변량프로빗모형(bivariate probit model with partial observability)을 이용하여 여성의 취업여

부와 피고용·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

하여 노동시장퇴장 또는 근로시간 감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50세 이상의 가변수, 고졸 미만,

대졸 미만, 대졸 이상, 2세 미만 자녀의 존재, 2세∼6세 미만 자녀의 존재, 6세∼12세 미만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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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12세∼18세 미만 자녀의 존재, 자녀보육의 보조자의 존재여부, 남편 없음, 남편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이었다.

둘째, 자영업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30∼39세, 40∼49세, 50세 이

상의 가변수, 고졸 미만, 남편이 임금근로자, 남편이 자영업자, 가구의 총 소득, 이전 직장의 자영업

여부, 주택소유여부이고 대도시 거주여부는 10%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근로시간을 증가(변화 없음 포함)한 경우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퇴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성의 자영업종사, 가구 충 소득의 변화, 결혼상태의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변화, 6세 미만 자녀수의 증가, 산업에서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보건

및 기타, 직업에서 전문직·관리직이다. 여성의 1998년 근로시간, 연령 40∼49세, 고졸 미만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이다. 근로시간을 증가한 경우와 비교할 때 근로

시간 감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성의 1998년 근로시간, 산업에서 농·

어·임업, 직업에서 기술직, 사무직, 단순노무직이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결혼 및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설정하였던 가설인 어린 자녀의 존

재와 수는 여성의 취업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타인의 도움여부는 앞에서 설정한 부

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존

재와 수는 근로시간대의 조정이 보다 용이한 자영업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은

입증되지 못하였다.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는 기간경과 과정을 통해 자녀출산 및 어린 자녀의 존재

는 여성의 노동시장퇴장에 양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부분은 입증하였지만 근로시간 감축은 촉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분은 입증되지 못하였다. 또한 자영업은 노동시장퇴장에는 부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부분은 입증하였지만 근로시간 감축에는 양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부분은

입증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인 여성은 임금근로자인 여성과 비교할 때 기간경과 과정에서 노동시장

에서 퇴장하는 확률은 낮지만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

장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자영업을 통해 노

동시장에 진입(재진입 포함)한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측면은 자영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감축하지 않고 근로시간대를 조정하

는 것이 보다 용이한 근로조건이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지도 않고 근로시간을 감축

하지 않으면서도 기간경과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자영업에 대한 접근은 자영업의 선택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낮은 생산성으로 평가받는

인적자본상의 특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는 실제로 자영업

에 종사하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소득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자영업 선택은 빈곤문제의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었

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이제 자영업은 임금근로에 비해 노동공급을 지속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고학력 기혼여성에게도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결과를 통해 실증

되고 인식되어야하며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기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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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공급에 참가하려고 하거나 이직활동을 준비할 때 긍정적인 대안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임금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인 반면 자

영업주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대의 조정이 가능한 근로조건상의 유연

성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상의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비임금근로와는 달리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과 여성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자

영업선택의 이유와 근로시간의 조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질문을 포함하는 패널자료가 필요한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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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변수의 개념정의

변수 정의

남편 없음 미혼 또는 이혼/별거/사별이면 1

남편의 피고용·자영업

임금근로자 1998년 남편의 취업형태가 임금근로자이면 1

자영업자 1998년 남편의 취업형태가 자영업자, 자영업주이면 1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여부 어머니이외에 자녀보육을 대신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1

대도시 1998년에 거주하고 있는 곳이 대도시이면 1

주택소유 1998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

금융소득
1998년 가구의 금융소득 (금융기관 이자소득, 비 금융기관 이자소득, 주식채권매매차익,

배당금, 기타 포함), (1달 단위)

자산소득
1998년 가구의 부동산소득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도지소득, 기타소득 포함),

(1달 단위)

이전소득
1998년 가구의 이전소득 (정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친척·친지보조금, 기타보조금

포함), (1달 단위)

기타소득 1998년 가구의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기타포함), (1달 단위)

자영업종사 여성 1998년에 자영업에 종사하면 1

여성의 근로시간 1998년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한 여성의 총 근로시간

남편의 근로소득 1998년 남편의 근로소득 (1달)

가구 총 소득
1998년 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금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총 소득 (1달)

남편 근로소득의 변화 1998년과 2000년간의 남편의 근로소득의 변화액 (1달)

가구 총 소득의 변화 1998년과 2000년간의 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 소득의 변화액 (1달)

결혼상태의 변화: 미혼→결혼 1998에 미혼이었다가 그 이후에 결혼하여 2000년에는 미혼이 아니면 1

결혼상태의 변화: 결혼→이혼/사별 1998년에 결혼(남편 있음)상태에서 2000년에 이혼, 별거, 사별이면 1

결혼상태의 변화: 이혼/사별→결혼 1998년에 이혼(사별포함), 사별상태에 있다가 2000년에 재혼한 경우면 1

6세 미만 자녀수의 증가 1998년과 2000년간에 6세 미만 자녀수가 증가했으면 1

산업

농·어·임업 1998년에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에 종사했으면 1

제조업 1998년에 제조업에 종사했으면 1

건설업 1998년에 건설업에 종사했으면 1

도·소매업 1998년에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종사했으면 1

운수·창고 및 통신업 1998년에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종사했으면 1

금융 및 보험업 1998년에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했으면 1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998년에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에 종사했으면 1

교육서비스업 1998년에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했으면 1

공공행정·보건 및 기타 1998년에 공공행정, 보건 및 기타 산업에 종사했으면 1

직업

전문직·관리직 1998년에 공무원·관리직 또는 전문가로 종사했으면 1

기술직 1998년에 기술공으로 종사했으면 1

사무직 1998년에 사무직원으로 종사했으면 1

서비스·판매직 1998년에 서비스·판매근로자로 종사했으면 1

농·어업 및 기능직 1998년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자로 종사했으면 1

장치·기계조작(조립) 1998년에 농업·어업수련근로자 또는 기능원 및 단련기능근로자로 종사했으면 1

단순노무직 1998년에 단순노무직근로자로 종사했으면 1

주: 연령 가변수, 학력 가변수, 자녀의 존재여부, 남편의 직업, 모친의 자영업여부, 첫 번째 직장, 이전직장의 자영업여부,

대도시(광역시), 주택소유는 가변수로 1998년 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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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1998년과 2000년간의 노동시장퇴장 또는 근로시간감축의 선택: 산업 및 직업변수제외

(N=1610)

노동시장퇴장

N=336

근로시간 감축

N=528

자영업종사 여성 - 0.3952(0.1566) * - 0.1500(0.1427)

여성의 근로시간 0.2511(0.1138) * 2.5157(0.2097) ***

연령 (30세 미만)

연령 30∼39세 - 0.3064(0.1933) 0.0721(0.1822)

연령 40∼49세 - 0.5124(0.2157) * - 0.0250(0.1975) *

연령 50세 이상 - 0.4386(0.3204) - 0.0045(0.2810) *

학력 (고졸)

고졸 미만 - 0.1745(0.1798) - 0.1606(0.1561)

대졸 미만 0.0415(0.2405) 0.4780(0.2297)

대졸 이상 - 0.5600(0.2361) * 0.4122(0.2094)

자녀양육의 보조자 존재여부 - 0.1138(0.2649) - 0.1806(0.2352)

두 기간의 변화

남편 근로소득의 변화 0.0005(0.0006) 0.0005(0.0006)

가구총 소득의 변화 0.0014(0.0007) * 0.0001(0.0007)

결혼상태: 미혼→결혼 0.7631(0.3651) * - 0.0007(0.4300)

결혼상태: 결혼→이혼/ 사별 0.6419(0.6023) - 0.3208(0.7308)

결혼상태: 이혼/ 사별→결혼 0.9053(0.6179) 0.6815(0.6316)

6세 미만 자녀수의 증가 1.3390(0.3014) *** 0.2721(0.3543)

상수 - 1.3435(0.4635) ** - 10.3079(0.8433) ***

- (Log- likelihood) 1512.109

Chi- squared 353.794***
자료: 「한국노동패널」1차년도(1998), 3차년도(2000) 조사자료. 표본은 1998년에 20세∼55세 미만이며 취업상태

에 있고 1998년과 2000년에 응답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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